
GIST 지구‧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발간

  -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과학적 고찰 통한 에너지-환경 
국가정책 제언 담아

▲ ‘과학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표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기환경 전문가의 해설서가 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구‧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가 ‘과학을 기반

으로 살펴보는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씨아이알 펴냄)을 발간했다

고 밝혔다.

저자인 송철한 교수는 “초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 등

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주장, 관념적인 논의, 유토피아적인 

환상 등이 팽배하며, 이들 논의나 사고들은 구체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그리고 초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에너지-환경 정책을 고찰한다. 하나의 정책은 초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의 전

략을 포함하는 동시에 훌륭한 에너지 정책이 되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초미세먼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연계’라고 부르며, 이와 같이 세 가지 문제를 연계하여 그 

해결책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제안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와 2부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초미세먼지로 인해 17,3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그중 절반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

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환경‧보건학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동

시에 지구의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작은 먼지인 초미세먼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원자력 발전 등을 알아본다.

대기환경, 보건, 기후변화, 탄소사회의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실제 발전 최대 잠재용량은 2019

년 기준 국가 전력 발전시설 용량의 대략 70%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이란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일까?

지난 2004년 GIST에 부임한 송철한 교수는 지구‧환경공학부에서 대기오염과 지구

기후‧환경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송 교수는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대기환경 분야의 혁신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위원 및 국가 전략 미세먼지 사업단 단장 등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대기환경 현안 대응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송철한 교수는 “초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문제 해결과 관련한 수소차-수소 경제의 문

제점, 탈원전 문제, 사회와 산업의 전기화, 방향족 탄화수소의 보건-환경학적 위험

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 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종

합적․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